[image: C:\Users\si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Word\DELLA-LANA_B.PNG][image: comm_임도현 복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여성복 ‘델라라나’
론칭 10주년 기념 아카이브 전시 진행 

- ‘레이어스 오브 타임(Layers of Time)’을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진행
- 소재 선정부터 제품 완성까지, 아카이브 전시로 브랜드 경쟁력 조명
-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20여 종 출시, 일부 오프라인 매장 한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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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내셔날의 컨템포러리 브랜드 델라라나(DELLA LANA)는 론칭 10주년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서울 청담동에서 아카이브 전시 ‘레이어스 오브 타임(Layers of Time)’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0년간의 아카이브와 기념 컬렉션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상품 경쟁력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우아함을 주제로, ‘타임리스 클래식’을 추구해 온 델라라나의 디자인과 제작 철학을 소개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기념 컬렉션의 대표 제품인 ‘오간자 레이어드 트렌치코트’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 얇은 오간자 원단을 겹겹이 쌓아 브랜드의 지난 10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품으로 원단 사이로 드러나는 옷의 구조를 통해 소재의 특성과 정교한 제작 기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어지는 아카이브 공간에서는 한 벌의 옷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디자이너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수정 메모, 아뜰리에에서 실제 사용한 제작 도구와 샘플 등을 전시했다. 원사를 선정하고 옷의 형태와 디테일을 다듬는 데 들인 고민과 시간을 보여준다.

다음 공간에서는 이러한 노하우를 집약한 10주년 기념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을 선보인다. 브랜드의 시그니처 색상인 화이트를 중심으로 질감이 다른 소재를 겹쳐 시간의 깊이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컬렉션은 입구에 전시된 트렌치코트를 비롯해 이탈리아 피아센자사의 캐시미어로 제작한 케이프 코트 등 총 20여 종으로 구성됐다. 제품은 일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소재 체험 공간에서는 델라라나가 사용하는 주요 원단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원단 샘플을 통해 브랜드가 고수해 온 엄격한 소재 선정 기준과 제작 철학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주요 백화점 바이어와 패션업계 관계자, VIP 고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시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공개한다. 이날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SNS 참여 이벤트를 열고, 델라라나 10주년 컬렉션의 주요 소재인 오간자로 만든 에코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 델라라나 관계자는 “고급 소재와 정교한 디자인은 델라라나가 프리미엄 여성복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온 핵심 경쟁력”이라며 “지난 10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랜드만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충성 고객층을 확대해 다음 10년을 위한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델라라나 아카이브 전시 정보]
- 기간: 10/16(금) ~ 10/23(금)
-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60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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